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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이치보의 사례 - 결속 방적 기술로 공격 경영 추진 

다이이치보(第一紡)는 결속 방적 기술을 확립함으로써 일본의 방적 업계에

서도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였으며 어디까지나 메이커로서의 긍

지를 지키면서 계속 존속할 것을 전제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 기

본 이념으로는 “심(心 : 곧고 굳은 참 마음)”ㆍ“사(思 : 깊은 생각)”ㆍ“애(愛 : 

변함없는 따스한 사랑)”의 “心思愛”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 경영 

이념이 조금씩 고객에게도 알려지며 실천되고 있다. 

다이이치보는 원래 합섬 전용이던 결속 정방기를 개조하여, 1982년에 결속 

방적 기술 최초의 상품 “아사”를 만들었다. 그 때의 고생이 “클리어 코트”, 

“터프 코트”와 같은 타사 제품에서는 볼 수 없는 상품을 만들어 냈다. 

“터프 코트”는 다이이치보가 독자적인 기술로 개조한 IPX 결속 정방기로 

생산한 순면사이다. 이 순면사는 모든 섬유의 한쪽 끝이 실의 심(芯)부에 묻

혀 있고 섬유의 다른 끝을 결속하는 모양으로 원사를 만들기 때문에 필링이 

안생기며, 실의 표면이 매우 깨끗하다. 

결속 정방기는 보통 중(中)번수 실의 방적에 적합하며, 그 이상의 세번수 

방적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이이치보는 이 불가능에 도전하여 

IPX 결속 방적법으로 70수, 80수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결속 방적사의 용도도 전반적으로 넓어졌다. 이제까지는 언더웨어용이나 

아우터용이 중심이었으나 침장, 타월용으로도 적극 판로를 넓히고 있다. 합



섬 혼방이나 세번수사를 개발해 냄으로써 용도의 폭도 상당히 다양하게 되

었다. 

보통 다이이치보라고 하면 결속 방적만을 주목하게 되는데 “홀로 스피닝

(hollow spinning)”도 정평을 받고 있다. 홀로 스피닝은 중공 무연사(中空無撚

絲)로서 “안 트위쉬” 상표로 10~30수까지를 스웨터나 양말, 타월 소재 등으

로 판매하고 있다. 바인더(binder)사로 실을 휘감아줌으로써 실의 강력을 유

지토록 하고 있으므로 면 100% 이외의 실에서도 바인더사에 마나 실크, 레

이온 필라멘트, 수용성 비닐론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원사의 개발뿐만 아니라 니치멘 패션(日綿 fashion)과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는 “반세트” 니트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들 상품들은 “크래비온(Crabion)”

을 사용한 특화 소재를, QR(quick response)로 1필도 구입할 수 있는 편리성이 

좋은 평을 받고 있어 판매고가 커지고 있다. 

“총(總)”력을 하나로 뭉쳐 “창(創)”의 고안에 열중하여 “개(開)”발을 추진하

는 “總創開” 기업으로서 그 동안의 수비에서 공격으로 바뀐 다이이치보의 미

래상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는 것 같다. ♣  


